
[제2025-02차]� 머니투데이방송�시청자위원회�회의록

1.� 일시:� 2025년� 12월� 30일� (화)� 오후� 2시

2.� 장소:� 머니투데이방송� 4층� 대회의실

3.� 참석위원:� 박호진(위원장),� 서성완(부위원장),� 이호섭,� 구강모,� 조은아,� 김윤정,� 임수신� (총� 7명�

전원�참석)�

4.� 회의� 안건:

� ·안건� 1:� � <여의도�클라쓰>�추천� 종목� 사후�관리(A/S)� 부재� 및� 급등주�위주� 편성�시정�

� ·안건� 2:� 시청자�권익� 보호를�위한� ‘개인� 종목� 상담�프로그램’� 확대� 편성�건의�

[회의� 내용]

○� 박호진� 위원장:� 금일� 회의는� 시청자의� 목소리를� 공식� 수렴하여� 방송의� 신뢰성을� 제고하기� 위

해� 소집되었습니다.� 최근� 증권� 방송의� 책임감� 있는� 태도를� 요구하는� 시청자� 민원이� 다수� 접수되

어�이를�중점� 논의하겠습니다.

■� 안건� 1:� <여의도�클라쓰>� 추천� 종목�사후� 관리(A/S)� 및� 편중성�문제

○� 조은아� 위원:� 야간� 프로그램� <여의도� 클라쓰>에� 대해� 시청자들의� 비판적� 의견이� 있었습니다.�

추천했던� 종목이� 하락할� 경우� 별도의� 사후� 관리(A/S)가� 이루어지지� 않고,� 이미� 큰� 폭으로� 오른�

종목�위주로만�방송을�진행해�소외감을�느낀다는�민원입니다.

○� 구강모� 위원:� 증권� 방송은� 시청자의� 자산과� 직결되는� 만큼� 책임� 있는� 정보� 전달이� 핵심입니

다.� 상승한� 종목의� 성과를� 홍보하는� 데� 치중하기보다,� 하락한� 종목에� 대해서도� 객관적인� 원인� 분

석과�대응� 전략을�제시하는�공정성이�필요합니다.

○� 서성완� 부위원장:� 제작� 현장에서도� 수익률� 위주의� 구성이� 시청자들에게� 오해를� 살� 수� 있음을�

인지하고� 있습니다.� <여의도� 클라쓰>� 제작진과� 협의하여,� 주� 1회� 이상� '종목� 리뷰� 및� A/S� 세션'

을� 고정�편성하도록�시정을�요구하겠습니다.

■� 안건� 2:� 개인�종목� 상담� 프로그램�확대�편성� 의견

○� 김윤정� 위원:� 시청자� 참여� 프로그램� 운영에� 관해� 제언하고자� 합니다.� 현재� 불확실한� 시장� 상

황에서� 개인이� 보유한� 종목에� 대한� 실질적인� 조언을� 얻고� 싶어� 하는� 시청자들이� 많습니다.� 현재

보다� 1:1� 종목� 상담�시간이나�관련�프로그램을�대폭�늘려달라는�요청이�꾸준합니다.

○� 임수신� 위원:� 단순한� 정보� 전달을� 넘어� 시청자와� 소통하는� 창구가� 늘어날� 때� 방송의� 신뢰성

도� 함께� 높아집니다.� 전문가들이� 시청자의� 개별� 상황에� 맞는� 깊이� 있는� 상담을� 제공할� 수� 있는�

환경을�조성해야�합니다.

○� 이호섭� 위원:� 편성제작국�차원에서�시청자�참여형�상담� 프로그램의�비중�확대를�검토하겠습니



다.� 특히� 장� 마감� 이후나� 야간� 시간대에� 개인� 투자자들이� 집중할� 수� 있는� 상담� 코너를� 신설하거

나�기존�시간을�연장하는�방안을�논의하겠습니다.

5.� 결정� 사항�및�향후� 계획

� ·안건� 1� 관련:� <여의도� 클라쓰>� 내� 하락� 종목� 리뷰� 및� 대응� 전략을� 포함한� 사후� 관리(A/S)� 코

너를�즉시� 신설하고,� 급등주�위주의�구성을�지양할�것을� 권고함.

� ·안건� 2� 관련:� 시청자� 참여형� 종목� 상담� 프로그램의� 확대� 편성� 기획안을� 차기� 정기회의� 전까지�

마련할�것을� 요구함.

� ·기타:� 본� 회의록은�운영�규정�제7조� 4항에�따라� 머니투데이방송�홈페이지에�공개함.�

6.� 폐회:� 위원장이�폐회를�선언함.� (오후� 3시� 10분)


